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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신인선수에이름을올린최혜정

(24)이 2015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

지했다

최혜정은 15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

사이드CC(파726691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

십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6개를 뽑아내 4타를 줄였다

합계 17언더파 199타를적어낸최혜정은

박성현(22넵스)의 추격을 따돌리고 정

상에올랐다

박성현도 마지막 날 5타를 줄이는 맹

타를휘둘렀지만 2위(14언더파 202타)에

머물러 시즌 4승 달성에는 실패했다 최

혜정은 2009년 KLPGA 투어 정회원이

됐지만이후 5년이 넘도록 2부 투어에서

뛰었다 올해정규투어에입문한최혜정

은시즌 마지막 대회에서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상금 1억4000만원을 받았

다

1타차선두로출발한최혜정은 10번홀

까지 보기 2개와 버디 1개로 1타를 잃어

불안한모습을보였다 이사이박성현이

3타를 줄이며 무섭게 추격하면서 1타차

2위로 따라붙었다 그러나 최혜정은 11

번홀(파5)부터 13번홀(파4)까지 3개 홀

연속버디를낚아선두자리를내놓지않

았다 박성현도 12번홀(파3)부터 14번홀

(파4)까지 연속 버디를 잡아 1타차 추격

을 계속했지만 최혜정은 17번홀(파3)에

서버디를잡아쐐기를박았다 2타차선

두로 18번홀(파4)에오른최혜정은두번

째샷으로홀 1m도안되는곳에볼을떨

어트리며 버디를 잡아 3타차 우승을 일

궈냈다 연합뉴스

이보미(27사진 )

가 일본여자프로골

프(JLPGA) 투어

2015시즌 상금왕에

올랐다

이보미는 15일 일

본 지바현 그레이트

아일랜드클럽(파726639야드)에서 열린

JLPGA투어이토엔레이디스마스터스

(총상금 1억엔)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3개를 골라내며 3언더

파 69타의성적을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를친이보미

는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아오키 세

레나(일본)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10월 스탠리 레이디스 토너먼트 이후

1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한 이보미는 이

번시즌 6승을기록했다 우승상금 1800

만엔(약 1억7000만원)을 받은 이보미는

시즌 상금 2억781만757엔(약 19억7000

만원)을기록남은 2개대회결과에관계

없이상금부문 1위를확정했다

이보미는 2011년 JLPGA 투어 진출

이후 처음 상금왕에 올랐고 JLPGA 투

어사상시즌상금 2억엔을넘긴것역시

올해이보미가처음이다 이번시즌전까

지 JLPGA 투어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은

2009년 요코미네 사쿠라(일본)의 1억

7501만6384엔이었다

한국 선수가 JLPGA 투어 상금왕에

오른 것은 2010년과 2011년 2014년 안

선주 2012년 전미정등최근 6년사이에

다섯 차례나 된다 올해 한국 선수들은

JLPGA 투어 35개 대회에서 15승을 합

작했다 이보미가혼자 6승 이지희와신

지애 전인지 안선주가 2승씩을거뒀다

나머지 1승은김하늘이기록했다

연합뉴스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

테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 3라운드에

서단독 1위자리를탈환했다

박인비는 15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

코시티의 멕시코 골프클럽(파726804야

드)에서열린대회사흘째 3라운드에서버

디 6개와보기 1개를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6타의 성

적을 낸 박인비는 2위 김세영(22미래에

셋)을 3타차로앞섰다

1라운드에서 1타 차 단독 1위에 올랐다

가전날 2라운드에서 1타차 2위로밀려났

던 박인비는 하루 만에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LPGA 투어 2015시즌 올해의

선수부문에서 1위리디아고(뉴질랜드)에

게 33점 뒤진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서 우

승하면30점을만회한뒤시즌최종전에서

역전을노릴수있다 리디아고는이번대

회에출전하지않았다

이번 시즌 신인왕 김세영이 7언더파

209타로 단독 2위에 올랐고유소연(25하

나금융그룹)은 6언더파 210타를 쳐 카를

로타시간다(스페인)와함께공동 3위로 3

라운드를 마쳤다 2라운드 단독 1위였던

호주교포이민지(19)는 이날 3타를잃어 3

언더파 213타로공동 9위까지밀렸다

한편 이날 3라운드 경기의 마지막 3개

조선수들은교통체증으로인해예정보다

53분늦게경기를시작했다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는 숙소

에서 대회 공식 차량으로 오전 9시30분에

출발한 선수들이 도로 폐쇄 등의 이유로

대회장에 오전 11시46분에 도착했다며

원래 이 구간은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

라고설명했다

LPGA투어는 이경우는늦은것이선

수들의책임이아니라고판단해선수들에

게워밍업시간 45분을준이후 3라운드를

시작하도록결정했다고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인비김세영 새벽결투 승자는?

최혜정이 15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CC에서 열린 KLPGA 투어 조선일보

포스코챔피언십마지막날3라운드에서우승을차지한후축하물세례를받고있다

KLPGA 제공

5년째 신인 최혜정 KLPGA 3타차값진우승

박인비가 15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골프클럽에서열린 LPGA 투어로레나오초아인비테이

셔널 3라운드에서 17번홀두번째샷을날리고있다 <LPGA 홈페이지>

오초아초청대회최종라운드

3R 3타차로마지막대결

19억원이보미 JLPGA 상금왕

조선일보포스코챔피언십

올해의선수기다려!


